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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교 창업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모델

대학의 창업교육체계 구축이 창업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
대한 종단 연구-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

| 발표자 | 	 김병국(계명대학교)* / 김창완(계명대학교)**

[요약]

정부는 대학발 창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동안 산재되어 있는 

창업지원기능을 대학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.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

창업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및 창업지원체계 구축이 창업성과에 

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.

K대학은 1998년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이후 

2011년 창업선도대학, 2012년 LINC사업, 2013년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및 2014년 

글로벌창업대학원 지원사업 선정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를 구축하여 

왔다, 

K대학은 학부생,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수준 4단계, 기술분야별 

교과과정 체계를 구축하였다. 또한 아이디어 도출부터 기업설립까지 창업 과정을 

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

창업친화형학사제도가 갖추어져 있다. 또한 창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

내에 산재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합하고 본부 조직화하였다. K대학은 이를 통해 창업교과 

수강학생 수 및 창업동아리 수에서 2배 수준의 증가와 창업자 수는 2013년에 비해 7배의 

성장을 이루었다.

K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체계 및 창업성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

대학에서의 창업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될 필요성과 대학 내 구성원의 창업에 대한 

인식전환과 성과도출까지 적응기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.

핵심주제어: �창업교육, 창업수준, 기술분야, 창업동아리, 창업성과, 
창업친화적학사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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